
염색용수와 폐수관리 

 

 

1. 염색가공 용수의 수질 

가. 수원별 특성 

수원은 편의상 천수, 지표수 및 지하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천수가 지표수

로 되고 지하수도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

이에 명확한 한계를 들 수는 없다. 

 

1) 천수(우수)(meteoric water) 

비 혹은 눈으로 내리는 물로서 증발되어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

로는 증류수이며 천연수중에는 가장 순도가 높다. 그러나 지상에 떨어지면서 

산소, Co2, N2, 세균, 먼지 등을 포함하여 방사성 물질도 검출되고 있다. 천수

는 연수이기 때문에 세탁에도 유용하며 때때로 pH4가 될 정도로 pH는 상당

히 낮은 편에 속한다. 

 

2) 지표수(Surface water) 

강물, 개울물, 저수지 및 호수의 물 등 지표면에 있는 물로서, 여기에는 천

수와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과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지표수는 인위

적인 폐기물, 암석이나 토괴 등의 지질에서 유래하는 무기물(K+, Ca++, Mg++ 

등), 식물의 부패 분해에 의한 유기물과 함께 땅속에서의 지질에 관계되는 

환원상태의 절, 망간과 유기물 분해로 생기는 CO2와 또 생물학적 작용에서 

생긴 N2가스 등이 다량으로 용해되어 있을 수가 있으나 이의 수질은 류정, 

류량, 지질 및 계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영향을 받게 된다. 



3) 지하수(ground water) 

지표수의 기원이 주로 지하수이기 때문에 주성분의 조성은 양자가 흡사하

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지역의 지표수에 비해 그 수질이 우수한 것이 보통

이고 지하수의 특징은 수온의 계절적 변화가 거의 없고(약 2℃내외)부유물이 

없는 것이다. 또 대기와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로 O2가 소비

되어도 보충이 되지 않고 생성된 CO2 가스는 계속 지하수중에 용해되기 때

문에 CO2의 함량이 많으며, 특히 심층 지하수에는 제1철이온이 많이 있다. 

 

나. 수질의 분류와 측정단위 

물은 모든 물질을 잘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으므로 공급원에 따라서 불순

물의 종류 및 함유량도 틀린다. 물의 良否는 이 종류 및 함유량에 따라 결정

된다. 광물질을 많이 함유한 물을 센물(hard water), 그렇지 않은 물을 단물

(soft water)이라 하고 센물의 원인을 만드는 금속염은 경화염류라고 부르고 

경화염류가 중탄산염인 때는 끓이면 분해 침전되어 단물과 같이 된다. 

 

Ca(HCO3)2 → CaCO3 + H2O + CO2

 

이것을 일시적 경수(temporary hard water)라고 부르며 끓여도 단물이 되지 

않는 무른 영구적 경수(permanent hard water)라 한다. 경도(hardness)는 용수중

에 함유되어 있는 경화 염류량의 정도로 표시하며 그 단위는 각국마다 다르

다. 

 

1) 독일경도 

물 100cc중 산화칼슘(CaCo) 1mg이 함유되어 있을 때의 경도를 1°라고 한다. 



2) 프랑스 경도 

물 100cc중에 탄산칼슘(CaCO3) 1mg이 함유되어 있을 때의 경도를 1°라고 

한다. 

 

3) 영국경도(Clark degree 1° = 1° Clark) 

물 1gallon중에 탄산칼슘(CaCO3) 12grain [물 70cc중에 탄산칼슘(CaCO3)1mg] 

함유되어 있을 때의 경도를 1°라고 한다. 이들 경도 사이에는  

(독) 경도 1° = (영) 경도 1.25° = (프) 경도 1.79° 

경도는 또한 Ca++, Mg++ ion의 양을 이에 대응하는 탄산칼슘(CaCO3)의 

ppm(part per million)으로 환산표시도 한다. 물의 경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도의 분류 

경    도 

CaCO3ppm °dH 
분류 

＜15 ＜0.8 아주 연한물 

15 ~ 50 0.8 ~ 2.8 연한물 

50 ~ 100 2.8 ~ 5.6 약간 센물 

100 ~ 200 5.6 ~ 11.2 센 물 

＞200 ＞11.2 아주 센물 

 

다. 수질의 허용기초 

용수가 원료의 일부로 이용되는 경우 수질의 질이 제품 품질수준을 결정

하며 소요수량이 대량인 염색공업은 수질관리 및 정화수를 사용할 수 있는 



처리가 필요하며 사용가능 범위의 대체적인 기초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염색용수의 수질허용 기준 

 



라. 수질의 영향 

1) 전처리공정에서의 영향 

침윤처리에 필요한 수질은 경도(hardness)가 가장 중요하지만 불순물의 비

중이 큰 칼슘(Ca), 마그네슘(Mg), 철(Fe) 고형적 유기물 등이 많이 포함된 물

을 사용할 시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경수는  

가) 정련공정 

약제의 낭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누와 화합하여 금속비누로 되어 비누

자체의 효력을 저하시킨다. 예를 들면 (독)경도 10°의 물 10l는 비누 17g을 

침전시켜 버린다. 이러한 비누의 침전물이 섬유에 재부착되어 정련얼룩과 염

색공정에서 염색얼룩이 생기며 또한 여분의 순백물을 얻는 표백공정에서 광

택과 촉감을 저하시키고 염색에서의 선명도를 떨어뜨리며 열의 전도성을 방

해한다. 또한 Ca, Mg 등 염류의 존재는 약제를 침전시키므로 그 효력의 저하 

등 전반적인 문제가 초래된다. 

나) 표백공정 

과산화수소(H2O2)로 처리하는 경우 철(Fe)이 존재하면 과산화수소(H2O2)의 

분해를 촉진시켜 섬유를 상하게 하며 유기물이 다량 함유할 경우에는 취기

를 주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염색공정에서의 영향 

가) 분산염료 

(1) pH의 영향 

Thermosol염색의 경우 Polyester 섬유에 분산염료가 승화하여 염착할 때 

pH7.5이상으로 되면 충분한 염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염면도 양호하다. 적당

한 pH로는 5.0~6.0이 요구되나 실제 염색에서 전처리포의 알칼리잔존으로 



pH가 상승한다든지 사용수에 의하여 알칼리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관리가 요망된다. pH5.0이하로 되면 알긴산소다 등의 migration 방지제

의 용해성이 저하 또는 염료분산성이 떨어지기 쉽다. 또한 흡진염색의 경우

에도 알칼리성하에서 염료의 가수분해와 이온화 또는 산성하에서 분산제의 

성능 저하 등으로 염착, 농도, 색상 등에 영향을 준다. 

(2) 금속이온의 영향 

염욕중 금속이온은 염료와 착결합 염료의 환원분해 및 분산제와의 작용 

등의 원인으로 색상변화와 염착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다. Mg++이온 100ppm

정도 함유할 때 분산제의 효과를 저하시켜 색상 및 농도변화를 일으키고 

Ca++이온 100ppm정도에서는 알긴산소다응집에 의한 speck현상이 일어난다. 

또 Fe++, Mn++, Cu++, Cr++ 등의 이온이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퀴논계의 분산염

료와 결합하여 착화합물을 생성하고 2개이상 동시에 있을 때는 환원촉매작

용을 하여 아조계의 분산염료를 분해시키는 경우가 있다. 

나) 반응성염료 

Ca++, Mg++이온의 영향은 적으나 Fe++, Fe+++, Cu++이온은 색상의 변색을 초래

하며 Cl-이온은 반응성염료를 탈색시키므로 상수도를 주공급원으로 가공할 

때 특별한 주의가 전망된다. 

다) Vat 염료 

배트염료나 물이나 알칼리에 불용성이므로 금속이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염료 류코염은 Ca++, Mg++ 이온과 결합하여 불용성의 수산화물을 만

들어 섬유에 대한 친화력을 저하시키며, 특히 이들 이온의 성분의 양이 과다

하면 일부 청색계 염료들은 마찰견뢰도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라) Cation염료 

염기성염료은 수용액에서 해리하여 색계 양이온이 되므로 pH 금속이온 등 



여러가지 물질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염기성염료는 초산, 알코올, 아

세톤 등의 용매에 잘 용해되나 금속염, 탄닌산 등과는 결합하여 색소 레이크

(lake)를 침전한다. 또 이들의 용액에 알칼리를 가하면 색소염기를 유리하여 

무색으로 되지만 이것에 산을 가하면 복색된다. Ca++, Mg++이온 등이 있을 때

는 염료의 흡수율이 떨어져 염착도를 저하시키며, 특히, 정련 표백가공 전처

리시 Ca++, Mg++ 이온이 섬유에 잔존하지 않게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전처

리가공시 수세를 철저히 하여 충분히 탈락해 둘 필요가 있다. Fe++, Fe+++, 

Cl-(상수도를 공급원수로 사용할 때 살균제용)이온은 색상 및 선명도에 큰 영

향을 주게 된다. Fe++, Fe+++이온은 황색계 염료는 적미색으로 적색계 염료는 

황미색 ~ 황음미색으로 변색이 잘된다. 활성염소의 Cl- 영향은 Fe++, Fe+++이온

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1ppm 정도라도 일부염료는 변색시킨다. 특히 상수

도수를 공급원으로 사용하여 염색할 경우에는 살균작용을 위하여 염소를 사

용하므로 사전에 탈염소시켜 사용해야 한다. NaClO(Sodium hypochlorite)등으로 

탈염소시킬 경우 0.3ppm의 Cl- 이온을 중화할 경우 NaClO 0.02g/l 정도 사용

하여 중화시킬 수 있다. <표 3>에서는 Fe 이온과 Cl- 이온이 농도와 색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Cation 염료에 대한 Fe++, Fe+++ 및 활성염소의 영향 

Fe++ Fe+++ Cl 
Sumiacryl 

5ppm 20ppm 5ppm 20ppm 1ppm 5ppm 

Gold. Yellow N-GL 0,0-R 0,R 0,R 0,RR 0,0 -4 

Red N-RL 0,0 0~-1,0~D 0~-1,0 0~-1,0 0,0 0~1,0 

Blue N-3GL 0,Y 0,YYD 0,YD -,YYYDDD -2, YY -4,YYY



마) 산성염료 

산성염료는 수용액중에서 해리하여 색소음이온을 생성하나 금속염에 대해

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Ca++, Mg++이온 등이 다량 함유할 

경우 염료의 용해도를 저하시키므로 염료 점이나 불균염의 원인이 되는 수

가 있다. 

바) 산성매염염료 

산성매염염료는 일명 크롬염료라고도 한다. 염색후에 크롬염으로 후처리함

으로 염료중에 있는 2개 이상의 수산기나 또는 수산기와 아미노기가 카복실

기와 색소레이크를 형성하므로 이 염료는 크롬처리에 의하여 염착됨으로 크

롬화되기 전에 다른 금속이온이 염액에 존재하면 그 금속이온과 결합하게 

되므로 요구하는 색상을 얻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Al++, Fe++, Fe+++, Cu++이온 

등이 크롬화시키기 전에 이들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그 자체의 색상을 나타

내므로 color변색 및 얼룩의 원인이 된다. 또한 Cu++과 Mg++ 이온은 산성염료

와 같이 다량 함유할 경우 염료의 용해도를 저하시키므로 염료 점이나 불균

염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사) 직접염료 

직접염료의 수용액에 산을 가하면 염료가 불해리의 색소산으로 되기 때문

에 변색이나 침전이 발생한다. 이는 알칼리를 가하면 원상으로 되돌아가 용

해된다. 직접염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u++, Mg++이온이며, 이는 일반적으

로 모든 직접염료와 결합하여 침전되므로 용해도를 저하시켜주며 염료 점 

및 얼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Na+이온은 염료의 용해도를 저하시켜주며 이들의 염이 적당량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염제작용을 하는 수도 있다. 

Fe++, Fe+++, Cu++이온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접염료의 형태에 따라 변



색 또는 농도를 저하시킨다. 

Cl-이온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직접염료가 활성염소에 의하여 탈색이 되므

로 상수도를 공급원으로 사용할 경우 특히 유의하여 가공해야 된다. 

아) 금속착염염료 

금속착염염료는 금속원자와 염료분자가 착염의 형태로 결합되어, 이 금속

이온에 의하여 염색이 이루어지므로 염욕중에 금속이온이 있어도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다. 

자) 황화염료 

황화염료는 물에 불용이고 일반적으로 색상이 밝지 못하므로 불순물이 함

유되어 있더라도 색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Ca++, Mg++ 이온 등은 

황화염료를 침전시키므로 염료 점 및 얼룩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Cl-이온

은 황화염료를 탈색시키므로 상수도를 공급원으로 사용할 경우 특히 유의하

여 가공해야 된다. 

 

2. 용수처리방법 

용수의 수질은 염색가공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질체크 뿐만 아니라 염색가공 허용기준에 적합한 수질로 개선되어

야 하며 이의 처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경제적이고 널리 쓰여

지고 있는 양이온 교환수지에 의한 용수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 양이온수지는 폴리스티롤(polystrol)과 디비닐벤젠(Di-Vinylbenzen)의 공중합

체의 합성수지를 모체(R)로 하여, 여기에 슬폰기등을 도입시킨 불용성의 다

공질로 된 것으로 장시간 경수를 처리하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이의 회복을 위한 재생처리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Cation교환수지에 의한 

연화방법에는 Na 사이클연화와 탈알칼리연화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다. 



가. Na Cycle 연화(경수의 연화) 

Na형의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를 충전한 탑에 원수를 통과시켜 원수중의 

칼슘, 마그네슘의 다가양이온을 교환수지의 Na이온과 교환하는 방법으로서 

교환지수의 재생제로는 5~10% 식염수, 해수 및 2~6%의 망초수용액등을 사

용한다.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의 이온선택성은 Ca2+＞Mg2+＞Na+이므로 경수

연화반응은 다음과 같다. 

 

++− 2
3

*
Ca)NaSOR(2 →

←  ++− Na2Ca)SOR( 23

*

*
R = 이온교환수지의 고분자기체 

 

여기서 경수연화반응은 가역반응이므로 원수중에 Ca, Mg이온보다 Na이온

이 많은 경우는 경화반응의 화학평형이 역으로 되어 경도의 누출이 많고 교

환용량도 감소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생레벨을 높여서 운전해야 하며 

재생제로서 황산나트륨(Na2SO4)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반응식에서와 같이 

황산칼슘(CaSO4)이 석출하기 쉽기 때문에 재생제의 농도를 낮추어서 비교적 

고유속으로 재생해야 한다. 

 

(R - SO3)2Ca + Na2SO4 
→

← 2R - SO3Na + CaSO4↓ 

 

일반적으로 연화장치의 통수방향은 하향유로 하고 원수중에 탁도성분이 

10ppm이상이면 이 탁도성분이 수지를 오염시켜서 압손이 커지게 된다. 그뿐

만 아니라 수지층에 귀열이 생겨서 채널링(channeling)을 일으켜 경도누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수로 단시간 역세하여 탁도성분을 제거해 주어야 한

다. 



경수연화장치에 충전하는 수지와 재생제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1cycle

의 처리수량, 원수의 총경도, Mg 경도, 철함유량, 원수의 Na%, 알칼리도%, 

원수조성의 변동, 연수의 처리경도, 재생제의 종류와 농도, 통약시간, 처리유

속 및 온도를 들 수 있다. 

경수연화의 처리와 재생원리를 화학식으로 도해하여 설명하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경수연화와 원리 

 

 
<그림 2> 경수연화와 재생의 경로 



<표 4> 용수중의 불순물과 그 영향 및 처리방법 

 

 

나. 탈알칼리 연화(H cycle 탈알칼리)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특히 

보일러 급수의 경우 연수의 알칼리도는 고온에 분해되어 관수의 pH를 상승

시킬 뿐 아니라 CO2의 발생은 배관 기타를 부식하는 위험성이 있다. 



알칼리도를 형성하는 이온은 HCO3
-, CO3

-2, OH-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 

HCO3
-가 특히 부식성이 크므로 H형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의 충전층에 통과

시키면 Cl-, SO4
-2는 HCl, H2SO4로 되고 HCO3

-는 H2CO3로 되어 HCl 및 H2SO4

의 무기산에 의하여 H2CO3는 H2O와 CO2로 분해된다. 이의 유출수를 탈기탑

에 통하여 CO2를 제거하고 탈기탑 유출수는 HCl 및 H2SO4의 강산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켜 주기 위하여 NaOH 수용액을 연속적으로 첨

가해 준다. 

중화제로서는 NaOH 이외에 Na형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할 수 있

으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RSO3Na) + Ca(HCO3)2 
→

← (RSO3)2Ca + 2NHCO3

2(RSO3H) + 2NaHCO3 → 2RSO3Na + 2H2O + CO2↑ 
 

또한 수지의 재생은 5~10% HCl 또는 0.5~6% H2SO4를 수지층에 통하여 행

한다. H 사이클 탈알칼리 연화의 원리를 도해하여 설명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H Cycle 알칼리중화 연화의 원리 



3. 폐수처리 

가. 염색가공 폐수의 특성 

염색가공 폐수는 처리대상섬유의 종류와 또 동일 소재의 경우에도 염색방

법과 색상 또는 가공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염료와 조제 및 가공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성분조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작업공정의 가동상

황에 따라 수질 성상과 양의 일간 변동이 크고 다양함으로 동일공장에 있어

서도 매일 이업종이라고 보일 정도로 폐수성상의 차이가 극심한 것이 특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탁성분으로는 염료, 약품이외에 섬유원료중에 내포

된 납질과 펙틴질, 방직시에 부여된 유제와 호제, 공정 진행중 탈락된 섬유

설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들 중 활성 슬러지등에 의한 생물분해가 쉬운 것

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분해성이 나쁘며 염료중에는 생물에 대한 

독성내지는 조해성을 가지는 것도 있다. 또한 실질적인 오탁도는 염료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결감을 눈에 띄게 함으로서 공해성이 강하게 보여 지

고 있다. 폐수중 고형분에 대해서는 섬유질 본래의 고형분은 비교적 적으나 

매우 많은 종류의 화합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화합물사이의 반응이나 

pH변동에 의한 등전효과에 따라서 2차적으로 고형분이 형성되는 일도 적지 

않다. 

 

 

나. 공정별 폐수의 성질 

특성에서 말한바와 같이 염색가공의 폐수는 섬유소재, 공정, 작업방법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경시적 변동도 크기 때문에 염색가공공장의 폐수성상을 

획일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 여기서는 주요섬유에 관하여 각 

공정에서의 일반적인 폐수의 배수기구, 폐수성상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전처리 공정 

가) 발호 

경사가호시 사용하는 호제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특히 전분의 

경우엔 글루코스 때문에 전공정 BOD의 약 45%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고 

PVA, CMC등의 합성호제는 <표 6>에서와 같이 현저하게 낮다. 

 

<표 6> 각종호제의 BOD 

 

 

나) 정련 

면, 마등 식물성 섬유에는 유지, 납질 펙틴 등의 불순물과 전공정중의 유

질이 있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성소다와 정련조제등으로, 이 공정에서

의 폐수는 <표 5>에서와 같이 pH, BOD, 탁도등이 높고 배수량도 비교적 많

다. 

다) 표백 

사용 표백제에 따라 pH가 다르다. 즉 차아염소산소다는 pH 4~5로 된다. 폐

액은 섬유 잡물과 계면활성제등이 혼재 BOD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전공정

의 약 3% 이내이다. 



<표 5> 면정련 염색 각공정의 폐수성상 예 

 

 

라) Mercerizing 

20~30° B'e의 강알칼리 처리를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의 폐수의 특성은 

높은 pH이다. 일반적으로 BOD는 낮고 전공정의 4% 정도이다. 



2) 염색 공정 

여러가지 염료와 조제 및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의 성상은 복잡하

고 경시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곤란하나 미고착염

료에 의한 착색이 크게 나타나는 일이고 염료자체에 의한 BOD는 나프톨염

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기 때문에 폐수에의 영향은 적고 보통은 유

기산, 유기용제, 황화소다, 아황산염 및 계면활성제등이 약품 조제에 의해 

BOD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직접염료, 반응성염료, Vat염료, 황화염료, 나프

톨염료등은 알칼리성 폐수이고 산성염료, Cation 염료, 분산염료등은 산성폐수

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더 구체적인 염료별 폐수조성은 <표 7>에서 참고하

기로 한다. 

 

<표 7> 염료종류에 의한 폐수중의 성분 

 

 

3) 날염공정 

날염폐수중에는 염색공정에서의 염료 약품이외에 많은 수의 호제가 혼입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종류에 따라서는 BOD가 많이 높게되며 에멀젼



(emulsion)호 제조시 사용되는 오일성분이 있다. 또 방염, 발염을 주로 하는 

공장에서는 COD가 높게 되는 경향이 있다. 

4) 정리가공 

수지가공, 발수가공, 방수가공 및 여러가지의 특수가공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들 가공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거의 대부분 섬유상에 고착되기 때문에 처

리후 잔액이나 미사용 액을 방류하는 때 이외에는 폐액의 양이 매우 적고 

소우핑 폐액중에 세제와 약간의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 

 

다. 폐수처리방법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염색가공공장 폐수는 처리섬유, 공정 및 작업

방법에 따라 틀리고 경시적 변동이 크고 성상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획일적

인 처리방법은 없고 여러가지 방법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실시한다. 일반적

으로 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와 생산학적 처리로 크게 분류되고 이의 

각각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위처리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8>은 수질오탁항목과 그의 발생원을 나타낸 것이다. 

또 제거하는 오탁발생원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방법의 분류를 <표 9>에서 

나타내고 있다. 

 

1)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가) Screening법 

폐수중의 섬유설등 비교적 큰 부유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는 다음 처

리의 부담을 작게 하고 처리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행한다. 스크리닝하여 

제거하는 부유물은 일반으로 100µ이상의 것이지만 아주 미세한 스크린을 사

용하면 수µ의 것도 제거 가능하다. 



<표 8> 수질오탁 발생원 

 

 

나) 침전법 

폐수중의 부유물을 부유입자의 자중으로 침항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경제

적인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널리 응용되고 있으나 염색가공 폐수



의 오탁 물질은 미립자로 침항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처리방법으로는 유

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 여과법 

일반적으로 침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치가 간단하고 조작도 신속하

며 제거되는 고형물의 수분이 소량이기 때문에 활성탄흡착법등의 전처리로

도 이용되고 있으나 대개는 처리후의 활성오니의 탈수에 많이 응용되고 있

다. 

라) 응집침전법 

오탁물의 입자가 크고 비중이 큰 것은 여과법이나 단순침전법등으로 제거

가 가능하다. 입자가 작고 침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집제를 사용하여 입

자를 크게하여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응집제로서는 확산제1철과 제2철, 염화

제2철 등 철염이 주체이고 그 외에 알루미늄, 망간, 아연 등의 염이 사용되

며 석회는 pH 조정의 목적으로 첨가하는 일 외에 단독응집제 또는 응집조제

로서 사용한다. 이 처리방법은 현탁질, 염료 및 착색물과 광화물, 중크롬산염, 

활성염소화합물등 여러가지 오탁물 제거에 효과가 있고 탈색처리와 동시에 

BOD를 감소하는 좋은 처리방법의 하나이다. 

마) 부상법 

유지류등 물보다 비중이 작은 부유물을 수면에 유상시켜 분리 제거하거나 

또는 물보다 무거운 부유물의 경우에는 방법으로 기포를 부유물에 부착시키

는 수단으로는 가압하에서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공기를 포화시켜 상압으로 

내리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정상법은 치전법에 비하여 

분리시간이 짧아서 빠른경우는 2~3분 평균 30분 정도에서 분리가능하다. 

바) 흡착법 

고형흡착제에 폐수를 접촉시켜 오탁물질을 흡착제의 표면흡착력에 의해서 



흡착 제거하는 방법으로 탈색효과가 크며 흡착제로서는 활성탄 백토, 보오크

사이트, 점토, 골탄 및 활성실리카 등이 있다. 실제 흡착처리는 폐수의 성질

에 따라 흡착제의 선정, 이의 양 및 접촉시간등을 결정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는 활성탄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흡착제의 재생과 교환이 중요한 조작이

라고 할 수 있다. 

 

2) 생물학적 처리방법 

가) 활성오니법 

이 방법은 자연계에서의 부화작용의 주체인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폐수중

의 유기물을 산화분해하여 BOD를 저하하는 방법(발호폐수에 많이 적용)으로 

처리효율이 높고 관리비가 적은 반면 건설비가 높고 전문적 관리기술을 요

한다. 활성오니의 폐수정화는 flock의 형성, 흡착, 미생물에 의한 산화의 3단

계로 되며 폐수에 미생물을 투입하고 공기를 통입하면 교반, 혼합, 폭기에 

의해 미생물과 부유물질이 응집하여 폐수처리에 유효한 활성오니가 형성된

다. 이의 오니는 다수의 호기성 미생물의 응집물로 유기물의 산화력과 응집

흡착력이 강하고 침전분리성이 좋은 제라틴상 슬러지로 된다. 

 

 
<그림 4> 활성오니법의 기본처리공정 



활성오탁법의 기본적 처리방법은 <그림 4>에서와 같이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활성오니를 폐수에 첨가하고 폭기조에서 6~10시간 폭기

한 후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침전시킨 후 상징수를 방류한다. 첨가된 활성오

니는 일부를 반송하여 폐수처리에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축하여 폐기한다. 

 

<표 10>은 염색폐수의 활성오니 처리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나) 산수려상법 

쇄석등으로 된 려상에 폐수를 산포하여 려재표면에 발생부착한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방법으로 이 처리는 활성오니법에 비하여 광

대한 부지를 요하고 건설비가 많으며 처리효율도 떨어지나 수질, 수량의 변



동에 대하여 비교적 영향을 받은 정도가 적고 약제에 대하여 순감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련염색폐수와 같이 많은 약제를 함유하고 산성 

또는 강알칼리를 나타내는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서는 적당하다. 

이 방법의 경우에도 적당한 전처리를 통하여 부유물등을 제거함으로써 려

상의 폐새, 생물의 사멸등의 장애를 피해야 하고 특히 겨울철 미생물의 연사

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